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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소독제 확보 이상 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가제품 130종 발표 … 재고 및 원료 충분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조류독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독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사전소독에 방역 초점을 맞추고 가금 인플루엔자에 적용 가능한 130종의 소독

제 허가제품을 발표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항생제 투여는 효과가 없어 소독만이 유일한 방역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류독감에 대처하는 소독제는 염기제제와 시안산나트륨제제, 알데히드제, 포르말린제, 계면활성제, 차아염소

산염 등 6종과 기타 제제로 구분되며 Bayer Korea를 비롯해 중앙백신, 한국미생물, 대성미생물, 제일바이오, 

이 벳, 중앙바이오텍, 대한뉴팜, 동부한농 등의 소독제 수입․제조기업이 공급하고 있다.

동물약품협회에서는 “소독제 재고를 12월18일 기준으로 32만4700kg 확보하고 있으며 언제든 제품으로 생산 

가능한 25만6500톤의 원료가 준비돼 있어 소독제 부족으로 인한 방역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물량을 구입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조달청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따라서 소독제 공급기업들은 현재까지 매출이 예년과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발생될 추가

물량 납품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역원은 국립보건원에 가금인플루엔자의 인체 위해성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 발표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담당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다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으나 확

률은 매우 낮으며 위험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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